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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20.(금) 14:00 배포 일시 2022. 5. 20.(금) 09:00

담당 부서 해외문화홍보원 책임자 과장 박병규 (044-203-3334)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담당자 서기관 방정석 (044-203-3339)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명예대사 7천 명, 
세계와 한국을 연결한다

- 5. 20. ‘2022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명예대사 발대식’ 개최, 온라인 생중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 

이하 해문홍(KOCIS)]은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 5월 20일(금) 오후 2시, 엠비시

(MBC) 골든마우스홀(서울 상암동)에서 ‘2022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명예

대사 발대식’을 열고 홍보 명예대사 7천 명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한국문화를 통해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어울리자는 의미를 

담아 ‘하모니 위드 케이 컬처(Harmony with K-culture)’로 표어를 정하고 

코리아넷 유튜브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코리아월드(KOREA WORLD)*’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제작한 한류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전시관(2021. 11. 30. 개관, 해문홍 운영)

 제12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122개국 4,834명, 제3기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케이인플루언서) 103개국 1,856명 발대식 참여

  해문홍은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문화 홍보 

명예대사로 활동할 ▲ 제12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122개국 4,834명과 

▲ 제3기 한국문화 홍보활동가(케이인플루언서*, K-Influencer) 103개국 

1,856명을 각각 공개 선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로서, 

국적과 언어권 기준 모두 역대 최다 규모를 달성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한국에 관심 많은 외국인 한국문화 전문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 제11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21년) 105개국 3,432명, 제2기 케이인플루언서(’21년) 76개국 1,2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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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명예대사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의 시각에서 현지 언어로 한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기사와 사진, 영상 등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세계인들과 소통·교류하는 활동에 나선다.

 5. 20.~26. 온라인 축제주간,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행사 이어가

  이번 발대식에서는 홍보 명예대사 선배들의 우수활동 사례와 신규 홍보 

명예대사들의 활동 포부를 소개했다. 바레인에서 온 이만 술탄 씨는 그래픽 

디자이너 경력을 살려 새로운 시각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케이인플루언서’에 

도전했다고 밝혔고, 키르기스스탄 유학생 회장을 맡고 있는 알르바예프 

백투루순 씨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후 마술을 이용한 임명장 전달식과 장기자랑, 선배 

기수들이 후배들에게 보내는 응원 영상 상영, 한국문화 오엑스(OX) 퀴즈대회, 

해문홍 마스코트 ‘콕눈이’를 그려보고 한글로 표어 써보기, 축하 공연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해문홍은 홍보 명예대사들이 한국문화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5월 26일(목)까지 온라인 축제주간을 운영한다.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와대 관람과 퀴즈대회를 진행하고, 제기차기, 딱지

치기 등 한국 전통놀이 배우기, 홍보 명예대사 안내 교육(오리엔테이션), 쇼핑과 

관광, 음식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한 콘텐츠(케이 토픽 시네마) 등을 제공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과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케이인플루언서)는 세계 최대 한류 연계망으로서 코로나19로 세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한국과 세계를 연결해 주었다. 앞으로도 홍보 명예대사 

한 명 한 명이 소개하는 한국문화와 역사, 관광, 정책이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발대식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발대식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